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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compare consumers and pharmacists in their awareness knowledge and the 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and experience of their side effects.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visiting consumers in pharmacies and pharmacists for the period of one month. 216 pharmacists and 238 consum-

ers filled out the prepared survey form on non prescription drug us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SAS Program.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Results: The usage status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showed the significant results by knowledge, abuse and side effects. In the survey to 

measure the knowledge of medication guide on non prescription drugs for anti-pyretic, anti-inflammatory drugs 

and combinational cold medicine, 49.8% were unaware of their warning and precautions. And 50.9 % were un-

aware of drug interactions. 48.0% were unaware of side effects due to a long term use of digestive drugs. 24.8% 

of consumers had a long term 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The most used drugs were anti pyretic and anti in-

flammatory drugs (31.0%). The duration was 7 years and 9 months on average. Among them, 52.8% have expe-

rienced the withdrawal symptoms. Highest risk groups were the 70 years old people (64.7%), the people with on-

ly elementary school education (50.0%) and the low-income people (32.8%). 36.5% consumers have experienced 

side effects and 61.1% currently had disease among them with a history of side effects of non prescription drugs.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consumers to have a sufficient medical knowledge to improve health. To 

prevent the misuse/ab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pharmacists` advice on their application should be strongly 

enforced. And it is urgent for the public health community to inform and educate the general public on this 

matter. (JPERM 2009;2: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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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두 가지 종류 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는데, 전문의약품은 처방의약품(Pres-

cription Drugs)으로 보다 위험한 약물로 구분되어 의사의 진

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비처방

의약품으로(Non-Prescription 또는 O.T.C. drugs) 환자의 자가

진단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하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의약지

식이 필요하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

어서 비용 경제적으로 분류된다.
1) 비록 일반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에 비하여 약물의 민감도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

만, 일반의약품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 효과를 가진 이상 완

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일반의약품은 품목별로 해열, 진통, 소염제가 가장 많으

며, 비타민제, 소화기관용 약, 자양강장드링크제, 종합감기

약 등의 순으로 소비자의 자가 요법(self medication)으로 주

로 사용하고 있다.
3) 그러나 의약품의 성분,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과 연령 제한 등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먹는 사람

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0년에 감기약의 성분인 페닐 프로판올아민(PPA)함유 

일반 의약품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미

국의 FDA는 시장 퇴출조치를 하였다. 또한 미국의 2개의 

주에서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비처방(O.T.C.) 기침약과 콧

물 약 및 종합감기약으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서 FDA에서는 비처방(O.T.C.) 감기약을 2세 이하의 영유아

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4)

  이것은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를 통해 관련 부작용 사

례를 수집하여 의약품과 부작용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감지

하고(signal detection),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타

당한 방법으로 의약품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하

는 약물역학연구를 수행한 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

를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

이다.
5)

  소화 기관용약 중 소화효소제는 생약, 물약과 함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장기 사용 

할 경우에는 위암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

으며 소화에 관여하는 장기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화제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진통소염제는 

위장장애와 부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6) 주위에는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과 자양강장드링크제 등을 습관적

으로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자양강

장드링크제는 광고 등의 영향으로 약이란 개념보다 음료라

고 생각하고 용법, 용량과 연령제한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약에 대한 잘못된 인

식과 용법, 용량을 잘못 사용하는 실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

보 제공과 보건당국의 감독이 없는 한 오남용과 부작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은 오남용문제가 많이 연구된 반

면, 일반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어서 그 조사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

자들의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와 개국약사의 인식

과 행태를 비교 연구하는 단면 연구로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은 일 광역시에 소재하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

는 전체 약사 1,094명 중 219명이었다. 해당 광역시 약사회 

8개 분회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분회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상자수를 할당한 후,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설문에 

응답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신상신고 된 

약사 1,094명 중에서 20%인 219명이었다. 또한 약국을 방문

하여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허락하는 대상자 244명을 임의 추출하여 자기

기입식 혹은 대상자에 따라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다.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해당 약국의 약사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조사방법

  연구도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8)에서 개발한 소비자의 의

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활성화 방안연구에 수록

된 도구를 선별하고,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 단

체 간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교류 강화방안연구
9)에 

수록된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

용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1차로 소비자와 약사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를 거쳐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후, 예방의학 교수 

1인, 보건학 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용어, 문항 및 구

성의 타당성을 수정한 후, 2차로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였으

며, 약국을 방문하여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

상으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본 연구 취지와 기재방법

을 설명해주고 허락하는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으로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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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ware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Yes

number (%)

Common

number (%)

No

number (%)

Non prescription is safe  91 (38.4) 104 (43.9)  42 (17.7)

Medical knowledge is enough  52 (22.0)  74 (31.2) 111 (46.8)

Adverse drug reaction 162 (68.6)  42 (17.8)  32 (13.6)

Excess dependence for efficacy  63 (26.8)  85 (36.2)  87 (37.2)

Table 2. Knowledge level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Antipyretic, anti inflammatory and Method to use Awareness 178 78.1

 combinational cold remedy Unawareness 50 21.9

Warning Awareness 113 50.2

Unawareness 112 49.8

Drug interaction Awareness 112 49.1

Unawareness 116 50.9

Caution of long term use Awareness 160 73.4

Unawareness 58 26.6

Digestive drug Method of use Awareness 145 73.6

Unawareness 52 26.4

Caution of long term use Awareness 106 52.0

Unawareness 98 48.0

Nutritional supplement drug Method of use Awareness 72 41.1

Unawareness 103 58.9

Restriction of age Awareness 68 38.6

Unawareness 108 61.4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

다. 소비자와 약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별로 t-test와 ANOVA를 실시하

였고, 장기사용경험과 부작용경험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약사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사용

행태와 부작용 발생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t-test와 ANOVA

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와 약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t-test와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17.7%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가처방에 필요한 

의약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46.8%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는 68.6%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의약품에 대하

여 과잉기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6.8%였다.

2. 지식수준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관련 지식수준에 대한 문항에서 

해열진통 소염제 및 종합 감기약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50.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양강장드링크제의 복용법

을 모른다는 대상자는 58.9%, 복용가능연령에 제한이 있다

는 사실을 모른다는 대상자가 61.4%였다(표 2).

3.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장기적 사용 경험여부와 종류

  일반의약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

과, 표 3과 같이 장기적으로 매일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경

험이 있는 경우가 24.8%였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0.9%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자양강장드링크가 28.6%였다. 사용한 기

간은 평균 94.84개월이었으며, 년으로 계산하면 평균 7년 9

개월이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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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ence of non prescription drug in long term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Experience of Yes 53 24.8

 long term drug continuously No 161 75.2

Total 214 100

Kinds of long term drugs Anti-pyretic, anti-inflammatory 13 30.9

Combinational cold remedy 6 14.3

Digestive drug 2 4.8

Nutritional supplement drug 12 28.6

Skin ointment, plaster 9 21.4

Total 42 100.0

Table 4. Experience of long term use of non prescription drug through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xperience of long-term drug

p-valueYes No

Number % Number %

Total 53 24.8 161 75.2

Sex Male 17 21.5 62 78.5 0.4494

Female 34 26.2 96 73.9

Age ≤19 1 12.5 7 87.5 ＜.0001*

20-29 5 21.7 18 78.3

30-39 6 14.0 37 86.1

40-49 7 11.9 52 88.1

50-59 5 19.2 21 80.8

60-69 14 45.2 17 54.8

70-79 11 64.7 6 35.3

≥80 2 66.7 1 33.3

Current disease Yes 29 34.1 56 65.9 0.0005*

No 14 13.1 93 86.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 50.0 2 50.0 0.0274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7 43.8 9 56.3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7 33.3 14 66.7

Graduated from high school 19 27.1 51 72.9

≥Graduated from university 14 15.4 77 84.6

Monthly income ＜$2000
† 20 32.8 41 67.2 0.1788

$2000∼$4000 18 21.4 66 78.6

≥$4000 7 18.4 31 81.6

Occupation Housewife 21 44.7 26 55.3 0.0057*

Company employee 6 14.6 35 85.4

Professional job 3 13.6 19 86.4

Government employee 0 0.00 7 100.0

Student 1 9.1 10 90.9

Service employee 2 12.5 14 87.5

No restricted trade 3 17.7 14 82.4

The others 9 25.7 26 74.3

* p＜0.01.
† 1$=1000 won.

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현재 질병여부, 교육수준과 직업

과 관련성이 있었다. 60, 70대의 연령층에서는 30, 40대보다 

장기 사용 경험이 높았다. 가구당 월소득이 낮을수록 장기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전업주부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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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erience of adverse drug reaction through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xperience of ADR*

p-valueYes No

Number % Number %

Total 85 36.5 148 63.5

Sex Male 28 33.7 55 66.3 0.5955

Female 54 37.2 91 62.8

Age ≤19 0 0.0 9 100.0 0.1500

20-29 9 32.1 19 67.9

30-39 16 35.6 29 64.4

40-49 21 31.3 46 68.7

50-59 13 54.2 11 45.8

60-69 14 41.2 20 58.8

70-79 9 47.4 10 52.6

≥80 1 33.3 2 66.7

Current disease Yes 44 46.3 51 53.7 0.0007
‡

No 28 24.1 88 75.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 28.6 5 71.4 0.3382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7 38.9 11 61.1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8 38.1 13 61.9

Graduated from high school 35 45.5 42 54.6

≥Graduated from university 29 30.2 67 69.8

* ADR: adverse drug reaction.
† N: number.
‡ p＜0.01.

들보다 높았다(표 4). 또한 장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현재 질병 유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질병이 있는 대

상자들이 67.4%, 질병이 없는 경우가 32.6%로 장기사용자 

중에는 질병이 있으면서 일반의약품을 자가처방하여 사용

하고 있는 대상자의 분포가 훨씬 높았다. 이는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이 건강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약물 

남용의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경험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의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3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

과 현재 질병유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p=0.0007)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5. 약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약사들 중에서 일반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

상자들이 35.2%였으며, 일반의약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4.8%였다. 소비자들의 의약지식수준

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을 자가처방할 정도의 의약지식이 있

다고 응답한 약사들이 3.3%, 그렇지 않다가 84.8%였다. 소

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과잉의존에 대한 문항에서는 

3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6. 일반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발생실태

  약사들은 평균 한 달 동안 소비자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5.4%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호소하는 부작용증상은 속

쓰림이 2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두드러기가 15.0%, 메

스꺼움이 13.9%, 발진이 11.5%로 응답하였다. 소비자가 부

작용을 호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병의원에 

보내는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을 주는 경우가 23.5%였다. 또한 무료로 약을 주는 경우

가 13.6%였다(표 6).

7. 약사와 소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교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소비자보다 약사

가 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에 대하여서는 약사들이 소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

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약사들이 소비자보다 필요성

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와 약사들의 일반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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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dverse drug reaction manifestation, pharmacists’ guid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ADR* complaint from consumers Yes 140 65.4

No 74 34.6

ADR symptoms
† Epigastric pain 97 26.0

Urticaria 56 15.0

Nausea 52 13.9

Skin rash 43 11.5

Dizziness 40 10.7

Insomnia 25 6.7

Vomiting 20 5.4

Headache 16 4.3

Dysurea 12 3.2

Anorexia 10 2.7

The others 3 0.8

Pharmacists’ guide Hospital 100 47.0

Medication after counseling 50 23.5

Free medication 29 13.6

The others 18 8.5

Pharmaceutical company 9 4.2

Neglect 7 3.3

* ADR: adverse drug reaction.
† ADR symptoms: double answering.

Table 7. Comparison on awareness and behavior of consumers and pharmacists

Variable Classification
Respondent (%)

p-value
Consumer Pharmacist

Safety Yes  91 (38.4)  82 (38.9) ＜0.0001*

Common 104 (43.9)  55 (26.1)

No  42 (17.7)  74 (35.1)

Awareness of ADR
† Yes 162 (68.6) 180 (84.9) ＜0.0001*

Common  42 (17.8)  13 (6.1)

No  32 (13.6)  19 (9.0)

Necessity of pharmacists’ advice Yes 185 (78.7) 194 (91.5) ＜0.0005*

Common  38 (16.0)  13 (6.1)

No  14 (5.9)   5 (2.4)

* p＜0.01.
† ADR: adverse drug reaction.

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소비자가 17.7%, 약사가 35.1%였

다. 소비자와 약사들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소비자가 68.6%, 약사가 84.9%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일반

의약품의 복약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8.7%, 약

사의 91.5%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복

약지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표 7).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일반의

약품의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

며, 의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처방으로 일반

의약품을 장기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는 사

용방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즉 사용 설명서에 근거한 

의약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복약지도와 보건 의료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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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의 사용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

강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

과 약사들의 인식과 지식,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소비자들과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용법, 경고사항, 약물상호

작용, 장기사용금지,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그 외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

하였다.

  해열진통소염제와 종합감기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문 

내용에 대하여 49.8%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으

며, 다른 약과 동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50.9%가 모

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화제의 경우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48.8%가 모른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소비자

들의 소화제 남용 실태를 보여 주었다.

  자양강장드링크제도 복용법을 정확히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가 58.8%였으며,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을 61.4%가 모

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양강장드링크제가 일반의약품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 등의 영향으로 피

로 회복을 돕는 가벼운 음료 정도로 생각하고 용법과 용량 

및 연령 제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남

용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성

인 그룹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

였다. 대학생들이 자가 판단에 의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48.2점으로 낮은 결과가 나

왔으며,
7)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연결되어 대학생들의 건

강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습관적으로 장기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소비자들의 24.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

로는 60대의 45.2%, 70대의 6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장기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현재 질병이 있

는 경우가 67.4%였다. 가구당 소득이 적을수록 장기 사용 

경험율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의 노인층이 여러 가지 질병

과 함께 장기적으로 의약품을 동시 복용함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가능성과 오남용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인들에게서 약물부작용이 흔히 일어나는 이유는 약물의 작

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 또는 대사의 지연문제도 있으나 약

용량의 과다복용(over dose) 자의적인 약물 선택 복용(self 

selection of drugs) 약물 복용간격의 축소 등이 주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0)

  장기사용의약품의 종류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많았

고(31.0%), 다음으로 자양강장드링크제(28.6%), 파스와 연고

류 및 종합감기약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장기 사용 의약

품에 포함된 카페인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카페인이 의학적으로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된다는 일치된 견

해가 없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알코올이

나 흡연에 비해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11) 아주 미량에도 

중독증상이 나타나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함께 들어있는 항히스타민과 교감신경흥분제 등의 장기연

용으로 심장 및 혈관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

이 있다. 장기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 금단증상이 있

었다는 대상자는 52.8%였고, 하루라도 복용을 중지하면 두

통, 피로, 불안 등을 호소하였다.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을 경험하

였다는 경우는 36.5%였다. 이는 이은숙
8)의 연구에서 지난 1

년간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28.4%였던 것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본인이나 가족

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38.7%의 부작용 경험율
12)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의 경험이

므로 처방을 받고 사용한 전문의약품 사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 경험율이 

36.5%로 높은 결과는 학력이 높은 소비자가 연구대상이 되

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과거에 비하여 사회전반적

인 홍보와 인식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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